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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2023. 08. 25.(금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1년 8월 2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대공원 운영과 운영과장 구 재 성 500-7300

고객지원팀장 김 용 범 500-7320

홍보담당 박 지 윤 500-703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매수 : 3매 관련 홈페이지 grandpark.seoul.go.kr

서울대공원, 장애인·임산부 등 교통 약자 위한 동물원 전기순환버스 운행

- 9월 1일부터 유아·어르신 등 대상 30분 간격, 하루 16회 무료운행

- 버스에 리프트 설치, 동물원 상징 외관으로 편리함과 즐거움 제공

- 서울대공원 “‘약자와의 동행’ 일환, 교통약자들의 보다 편리한 동물원 관람 기대”

□ 서울대공원이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

대상으로 동물원 전기순환버스 운행에 나선다. 서울대공원 동물원

은 이동거리가 길고 경사로가 있어 보행에 불편했으나, 이번 순환

버스 운행 개시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동·식물원을 관람

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용대상은 장애인, 임산부, 유아와 이들을 동반한 보호자, 거동이

불편한 어르신 등이 탑승할 수 있다. 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을 위

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며, 동물원을 상징하는 버스 외관 랩핑

으로 탑승의 편리함과 더불어 시각적인 즐거움도 느끼며 이용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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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동물원 전기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

30분 간격으로 하루에 16회 운행된다. 동물원 정문에서 출발해

식물원과 동양관을 거쳐 호랑이/곰사, 열대조류관에 이어 다시 정

문에 도착하는 노선이다. 원하는 동물사에 내려 관람을 한 후 다

음 버스를 타고 다른 동물사로 이동할 수 있다. 버스에는 한국어와

영어로 정류장 안내에 대한 음성안내방송이 제공된다.

① 정문 출발지 → ② 식물원/사자사 → ③ 동양관 → ④ 호랑이/곰사 →  ⑤ 남미
관/해양관 → ⑥ 열대조류관 → ⑦ 정문 도착

※야외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4~5월과 9~10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는

도보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전기순환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.

□ 한편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의 경우, 서울대공원 동물원

의 연간 장애인 이용객은 44,332명으로 하루 평균 121명이 다녀

간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전체 관람객 중 유아와 어린이, 어르신

입장객 비율이 37.8%에 달해 보행 안전에 취약한 관람객이 전기순

환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동물원을 관람할 수 있을 것

으로 기대된다.

□ 서울대공원 김재용 원장은 “교통약자를 위한 동물원 전기순환버스는

서울시 시정철학인 ‘약자와의 동행’의 일환이기도 하다”라며 “동물원

전기순환버스 운행이 서울동물원을 방문하는 장애인과 어린이, 어르

신 등 교통약자들이 동물원을 편리하게 관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

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붙 임. <서울대공원 동물원 전기순환버스> 사진 4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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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<서울대공원 동물원 전기순환버스> 사진


